
6월 보건소식
사랑과 존경으로
참과 꿈을 가꾸어
가는 여울교육

튼튼한 몸과 고운 마음으로 슬기롭게 배우는 어린이  ◈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 8길 11 ☎ 교무실 255-9077

 싱그러운 초록빛의 녹음이 짙어가는 6월입니다. 
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각종 
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
시기이므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
위해서는 손 씻기, 음식물 꼭 
익혀서 먹기, 규칙적인 생활하기, 
불량식품 먹지 않기 등을 잘 
실천하도록 합시다. 

코로나 19 예방 학교 일상생활 수칙
기온이 높아지는 6월, 감염병 발생 우려도 커지고 야외 

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더욱 더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. 건

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예방수칙을 안내해 드립니다.

1. 올바른 손 씻기
Ÿ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하여 30초

간 손 씻기 
Ÿ 손톱, 손가락 사이사이 꼼꼼하게!

2. 기침 예절
Ÿ 기침할 때 휴지나 옷 소매로 입과 

코 가리기
Ÿ 기침 후 비누로 손 씻기

3. 마스크 착용은 필수
Ÿ 보건용 마스크 및 면 마스크 사용
Ÿ 착용 전 손 씻기
Ÿ 입, 코 완전히 가리기
Ÿ 수건, 휴지 등을 마스크 안에 덧대

지 않기
Ÿ 착용 동안 손으로 만지지 말기 만

졌다면 손을 씻으세요)
Ÿ 마스크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

후, 손 씻기  

4. 학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
Ÿ 복도, 탈의실 등에서는 1m 정도  

유지하기(양팔 벌려 닿지 않을 거
리)

Ÿ 급식 시간 일정 거리 두고 밥 먹
기, 친구와 이야기하지 않기

Ÿ 악수, 어깨동무 등 신체적 접촉하
지 않기

Ÿ 물컵 등 개인 물품 사용하기

5 유증상자 대처방법 
* 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  
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나타나는 사람
Ÿ 등교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(담임

선생님께 미리 연락하기)
Ÿ 3~4일 경과 관찰하여 집에서 충분

한 휴식
Ÿ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

면 덕진구선별진료소로 문의하기
   (☏250-3901)
Ÿ 등교해서 증상이 있을 때 담임선생

님 또는 보건 선생님께 문의하기

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!

  1946년 대한치과의사회에서 어린이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
오는 시기인 6세의 ‘6’과 어금니(구치, 臼齒)의 ‘구’를 수치화하
여 6월 6일에 ‘구강보건의 날’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.
  구강 건강관리지수 높이는 생활수칙 

 1. 올바른 칫솔질 - 플라크가 잘 끼는 치아와 잇몸 경계     
  부위를 잘 닦고, 회전법을 씁니다.

 
 

 2. 치실, 치간 칫솔 사용과 혀 닦기
 3. 치아에 이로운 식품 선택  
   GOOD : 우유, 칼슘, 치즈, 멸치, 야채 & 과일
   BAD : 달고 끈끈한 간식, 탄산음료
 4. 정기검진 - 6개월마다 검진, 스케일링, 불소도포,         
 어금니 홈 메우기    
 5. 나쁜 습관 버리기 - 
   손가락 빨기, 턱 괴기, 
   손 깨물기, 연필 물기 등



부모님과 함께하는 흡연예방교육! 코로나 19 일상 속 방역 실천
 

 학교는 절대 금연구역(국민건강증진법) 

ㆍ운동장 포함 학교 전체 해당 

ㆍ교문 밖 50m까지

ㆍ교직원, 학교 방문객은 물론, 공휴일 

 학교 운동장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합니다.

 청소년 흡연의 문제점

ㆍ담배의 일산화탄소 때문에 뇌가 만성 저산소혈증이 되어 

  학습능력이 떨어짐.

ㆍ청소년기의 흡연 시작은 성인에서의 시작보다 니코틴 

  중독증에 더 깊이 빠지게 되어 더 끊기 어려워짐

ㆍ잦은 기침과 가래가 생겨 호흡기 질환에 쉽게 노출됨.

ㆍ입에서 악취가 남(가글, 양치질로 없어지지 않음)

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
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. 이는 지역사회에서 대규모 전파를 
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생활방역으로 우리의 
일상을 만들어가야 함을 의미합니다. 

 
 ① 아프면 3~4일 집에서 머물기 
 ② 사람과 사람 사이는 두 팔 간격 거리 두기
 ③ 손 씻기, 기침 예절 지키기, 마스크 착용하기 
 ④ 실내는 주기적 환기와 소독하기 
 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하기

 
‣ 등교하기 전 가정 내에서 반드시 체온을 측정하시고 발
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나이스 자가진단 체크 및 담
임선생님께 연락 후 등교하지 않습니다. 체온계를 갖추셔
서 가정 내에서 아동의 발열 검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
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
‣ 기저질환(고위험군)으로 주치의가 학교 등교중지를 권고
하거나 보호자께서 아동의 등교를 원하지 않을 때는 등교 
전에 의사진단서(소견서)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시 해당 기
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 

등교 전 가정 안내사항

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

성(性)고충 상담 창구 운영 안내

 학생 여러분은 성희롱, 성폭력 등 성(性)과 관련된 문
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가장 먼저 담임선생님이나 부모
님께 알려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또한, 학
교에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성(性)고충상담창구를 보건
실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
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본뇌염 주의 안내

기온이 올라가면서 모기가 점차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

찾아왔습니다. 4월~10월은 모기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

입니다.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보다 2주 빠른 3월 26일

에 일본뇌염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. 일본뇌염 바이러

스를 가진 모기에 물리면 99% 이상은 무증상이거나 열

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입니다. 하지만 드물게 급

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, 뇌염의 20~30%는 사망에까

지 이를 수 있으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

니다.

 일본뇌염의 예방법

-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는 모기장 또는 방충망을 사용하

고 야간에는 활동을 자제합니다.

- 야외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긴 팔, 긴 바지를 착

용하도록 합니다.

-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인 경우(만 12세, 사백신 5차)

는 일정에 맞추어 예방접종을 완료합니다.

(※일본뇌염, 가장 좋은 예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!)

소중한 나!

 

2020년  6월  1일
 전 주 여 울 초 등 학 교 장


